
오직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3:1-15>
 * 지금 우리 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맞이하는 민감한 시기이기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지혜
롭게 말을 한다고 해도 마귀가 틈타기에 근신하여 기도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 뿐 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인지 어린신앙인지 돌아보고 목회자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영광을 받는 
다는 사실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집을 짓는 일이기에 하늘의 집이 반석위에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알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신령한자들의 반응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적 반응(1-3)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보다는 육
신에 속한 사람이 많아서 쉽고 복 받는 이 땅 중심의 설교를 좋아하고 희생과 고난의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설교는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로 시기와 분쟁의 육신에 속하는 신앙으
로 성장 성숙하지 못한 신앙임을 언급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 즉 어떤 말씀이든 감당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지만 육신에 속한 신앙의 성도
들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보다 내게 맞는 목
회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씨를 심어 키웠고 아볼로는 양육하여 키웠기에 각자 일하
는대로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떤 목회자를 앞세우지 말고 하
나님을 앞세우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누구냐가 중요함이 아
니라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분을 통해 전파되는 예수 복음, 그 분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그 분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를 영적으로 구
분해 보면 예수 믿고 중생한 자녀 세대, 중생 후 성장한 아이들 세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를 위해 헌신하며 열정이 있는 뜨거운 청년의 세대, 중보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를 돌보며 구
제하고 섬기는 교회의 유모역할을 하는 아비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요한1서2:12-14)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고 성장 성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에 가지만 하늘나라는 상급과 면류관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주어지기에 상급과 면류관이 모두 다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실족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위가 있지만 하늘나라는 내
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모두 일등입니다. 신령한 신앙으로 하늘의 집이 반석 위에 보
석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신령한 자들의 영적인 일과 지식(5-9)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일한대
로 상을 받기에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각자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라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역자>라 함은 하나님의 일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역자>란 하나님을 따르는 일군, 집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팀 즉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밭>은 하나님 사역자의 일터
가 성도요 하나님의 비젼을 이루는 교회와 지역으로 사역자는 이 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집>은 목회자 성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밭으로 결실을 맺으며 하늘
의 집을 짓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3) 천국에 남는 것(영원한 내 집)(10-15)
 우리가 살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지은 집이 영원한 내 집으로 세상의 신
앙생활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잘 만나야 하
지만 하늘의 상급이 되는 신앙으로 내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
늘나라의 집은 반석위의 안전한 집으로 신앙고백이 있는 신앙의 성도는 믿음과 행위가 있는 
신앙으로 반석위에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사랑한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마태복음7:24-27) 신령하고 성숙한 신앙으
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성도는 단단한 음식과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 어
떤 설교에도 실족하지 않고 감당하며 은혜로 반응하고 광야학교를 통과하여 내가 깨지고 예수
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기와 분쟁과 파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만 있고 참된 말 책망하는 말 내 죄가 드러나는 설교를 받고 회개와 치유와 성화를 이루고 범
사에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며 사람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신앙과 어떤 홍수
에도 불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로 반석위에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실족하지 않으며 신앙이 자녀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
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오직 하나님뿐인 신앙,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신앙
으로 우뚝 서시길 예수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